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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사람들서로만나웃음짓는…

무지개빛으로오는해에게

무지개빛으로오는해야

빛문활짝열어

일곱가지색으로채색해다오,

가슴과가슴이맞닿아

서로눈물을닦아주는곳,

피와땀이어우러져

얼음속에서도웃음꽃이피어나는곳,

그곳을우리의조국이라부르게해다오, 

그 옛날, 보리고개넘기듯

삶의수레바퀴다부지게굴러간다

지하도의삶,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의뼈시린추위를

그옛날이라부를수있게해다오

그곳을우리의조국이라부르게해다오, 

지난밤의어지러운비바람

모두어디로갔느냐

무지개빛으로오는해야

빛문활짝열어

일곱가지색으로채색해다오, 

강물에황포돛배, 실바람에물살가르고

숲속산길에산비둘기내려와노닐며

그리운사람들서로만나웃음짓는

잘그려진내나라지도한장거머쥐고

설레는가슴으로

새해를맞게해다오,

일곱가지색으로오는

무지개빛해야.
•이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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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1월24일

공고3면

밀운불우(密雲不雨·비를 머금은 구
름은 끼었는데 비는 오지 않는다)라는
넉자 한문성어가 우울한 2006년의 연
말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백성은 아
랑곳하지 않은 채 널뛰듯 요동치는 정
치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힘이 빠진
공권력은 권위마저 잃어버린 지가 오
래다.�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마지막
까지 지켜야 할 믿음이라는 정치의 덕
목은 간 데 없고 막말로 서로를 욕하
고 멱살잡이나 다름없는 싸움판,�그래
서 내일이 불투명하고 우울하기 그지
없는 세밑이다.�
바깥 세계를 향해서도 자제를 잃고
할 말을 쏟아낸 탓으로 오랜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있지만 마땅히 잡을 엄두
를 내지 못하고 있다.�민족과 통일을
최상의 가치로 삼는 핑계로 햇볕을 쬐
어주는 것으로 주역도 못 되면서 해결
을 보려던 북한과의 관계도 틈만 나면

억지와 충격판을 벌이는 그들의 깡패
기질 앞에서 맥도 못 춘 채 해를 넘기
고 있다.
푹 푹 찌는 날씨에 짜증만 더해가고
있는 꼴인데 연말이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2007년이 밝았다.�어느 해
의 선거인들 중요하지 않은 때가 있을
까마는 새해의 대통령 선거야 말로 전
에도,�앞으로도 없을 만큼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
령의 10년에 걸친 친북적,�분배위주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리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큰 의미가 있다.�특히 노
무현 정권 5년은 엄정하고 냉혹한 심
판을 받아야 한다.�대통령의 권위와
존엄까지를 팽개치다시피,�기존질서와
정책들을 뒤집어 엎은 점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의 5년은 한마디로 어깃
장,�저속한 싸움판의 연속,�그 때문에
남은 것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정
체뿐이었기 때문이다.�그러면서도 노
무현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모두 야당
의 반대와 언론의 비판에 뒤집어 씌우
는 억지를 되풀이해왔다.�오늘과 같은
개명천지,�어느 세상에 반대야당과 비
판언론이 없는 천국이 있기를 바란단
말인가.

·3면에 계속 →

환희에찬‘成語’를바라며

趙庸中
·본회 자문위원
·전 연합통신 사장

600년 만에 돌아오는 황
금돼지해인 정해년(丁
亥年) 원단(元旦)의 일
출. 어두운 바닷가, 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새
해 첫해를 기다리는 사
람들 모습이 숙연하다. 
(사진:조천용 회우)

‘飛上’을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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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 감기의제증상(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의완화※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합시다.�(02-380-1658, www.ktda.go.kr)

어린이감기엔- 화콜시럽 코감기엔- 화콜노즈 목감기엔-화콜코프에이

복잡한감기엔-화콜골드NP
감기의여러증상과복잡한초기감기에효과적인종합감기약

증상에따라더욱다양해진화콜-

복잡한감기엔-

확실하게
콜하세요-
화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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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에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핵(核)
은 언론자유이다.�그래서 근대민주국가의 헌법
에는 언론자유를 보장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있
다.�그래서 민주국가의 모범인 미국의 헌법초안
자며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사람인‘토머스·제
퍼슨’은“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택하겠다”하는 명언을 남기지 않았던가?
옛날 전제군주시대에서도 언론을 중시했었다.
사정(司正)기관인‘사헌부(司憲府)와 병행해서
사간원(司諫院)’을 두어 관리의 비행을 척결하
게 하면서 언간(言諫)으로 하여금 임금까지도
간(諫)하게 허용했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3권분립이 확립되어‘견제
와 균형’은 민주제도의 철학이 되었지만 국민
의 권리신장과 행복추구욕구가 확대되면서 이
제 언론은‘사회의 거울’이다.�‘사회의 목탁’이
란 영역을 넘어서 이제‘제4부’로서의 지휘를
확립하게끔 된 것이다.�그래서 권력과 언론은
‘견제와 감시’로 인해 항상 긴장관계가 조성되
기 마련이다.�
민주주의의 걸음마 단계인 우리 나라는 정당
성이 없거나 부정부패가 심하거나 권력남용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정권일수록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다.�이승만(李承晩)정권 때 경향
신문폐간사건.�공화당 정권 때 언론을 옥죄기
위한 신문윤리법 제정 시도,�동아일보 광고탄압
사태,�제5공화국 때 언론통폐합 등이 대표적인
예다.�그런데 역사의 교훈은 이런 언론죽이기는
결국 실패하고 권력이 패배했다는 사실이다.
실패한 이 역사의 교훈이 이른바 민주화세력
이라고 자처하는 정권에 다시 되풀이 된다는 사
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김대중(金大
中)정권 때의 비판신문에 대한 세무사찰이란 시
퍼런 칼을 휘둘러 전대미문의 사주들 구속사태
까지 일으켰고…
그 참상의 와중에 모 메이저 신문 사주의 부
인이 자살 하는 비극까지 빚었으니 더 할 말이
없는 큰 오점이라 하겠다.
현 노무현 정권은 어떤가?�비판신문과의 전쟁
까지 들먹이더니 이 비판신문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갖은 악법(惡法)을 만들어내면서,�또 전대
미문의 고발사태까지 만들어내면서 그 전쟁행진
은 멈출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노무현 대통
령은 언론의 덕으로 야당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했고 대통령까지 되었던 사람이 아닌가?
정권을 잡게까지 만들어 준 언론에 대해 은혜
를 갚고 보답은 못해줄 망정 등에 비수를 꼽고
있으니 배은망덕도 이만저만이 아닌가?�그런데
그 언론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핵심 참모란 사
람들이 다 언론출신이라니 할 말이 없어진다.
언론죽이기에 앞서 언론에 대해 자신들의 비
전과 국리민복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언론으로부
터 공감대를 끌어낸다면 언론은 앞장서서 정권
의 홍보관 노릇을 하지 않겠는가?�그것은 언제
나 권력보다는 국민의 자유,�재산과 생명,�행복
신장 편에 서있기 때문이다.�이것이 언론의 사
명이고 존재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권력과 언론의 싸움에서
언론이 이긴다는 사실이다.�이것은 역사의 진리
이다.�권력은 유한하고 언론은 무한하다는 진리
를 권력자들은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뿐
이다.

‘언론죽이기’그背理

溫故知新

金鍾河
·본회 자문위원
·전 국회부의장

← 1면에서 계속

환희에찬‘成語’를바라며

요컨대,�그는 반대와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편
협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됐다.�더구나
평등과 분배만을 숭고한 가치로 꼽는 빛바랜 이념
과잉의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정책의 실패라는
구실로 호도될 수도 없다.�그러나 한국의 내일은
결코 우울하고 찌푸린 날씨가 아닐 것이다.�대통령
과 그 참모진이 벌이는 정치가 아무리 온 국민을
짜증스럽게 했는데도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룩된
값있는 성취는 이 나라의 장래를 밝히고도 남았다.
특히 진부한 기존관념과 질서에서 해방된 젊은 층
이 발랄한 생기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벌이는 도
전과 성취는 더욱 눈부신 발전을 약속하고 있다.�
아무튼 나라를 이끈다고 자부하는 지도자들이
어떤 신념과 추진력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성취를
향해 헌신하는가에 따라 젊은 층의 잠재력은 무한
대로 발휘될 것이다.�그런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의 해,�2007년은 그래서 다른 해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한 해이다.�그러나 문제는 모든 이

의 입맛에 딱 맞는 맞춤형 지도자가 있겠느냐는
것이다.�좀 비약하자면 정치란 말처럼 점잖은 것만
은 아니다.�
19세기 미국의 독설 저널리스트인 비어스
(Ambrose�Bierce)의 익살에 따르면 "그럴 듯한 주의
주장을 핑계삼아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랏일을
운영하는 것"이 정치이고 그 우두머리가 대통령이
라는 것이다.�선거라는 제도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서 별의 별 핑계를 대며 제 이익을 챙기겠다고 떠
들어대고 있는 대통령 지망생 가운데서 최선의,�못
해도 차선의 인물을 선택하는 위험부담이 큰 작
업이다.
그 선택 다음에는 그로 하여금 최선의 목표를
세우고 죽을힘을 다 하도록 끊임없이 감시 비판하
면서 밀어주어야 한다.�이 엄숙한 선택을 통해서
술수와 끝도 없는 저질의 어깃장으로만 치닫던 어
설픈 좌파정권을 단죄하고 정치가 올바른 순리의
길로 달리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내년 이맘때에 선보일 2007년의 성어
는 환희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되도록 우리 모
두 힘써야 한다.�

2006년 한 해를 보람차게 보내고 맞이하는 정해년
(丁亥年)�새해를 (사)대한언론인회 발전의 나날로 열
어가기를 기원하면서 새롭게 친목을 다지는 송년회 행
사가 지난 12월 13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
회의장에서 200여명의 회우와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
등 많은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송년의 밤’행사에는 제15회 대한언론상 시상
식과 곁들여 지난해 고희를 맞은 31명의 회우들을 위
한 수연(壽筵)도 베풀어졌다.�(사진)
제재형 회장은 송년사를 통해“여기 모인 우리는 평
생 동지인 언론인으로 언론의 참뜻을 다시 새겨본다”
며“언론(言論)의 말씀‘言’자는 두 사람의 입이 모일
때 갓을 쓰고 의관을 정제하는 형상이고 말할‘論’자
는 윤리도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뜻이 담겨 모름
지기 언론에는 예절과 윤리도덕이 곁들여져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요즘 세태의 아쉬움을 토로했다.�이어
제 회장은“우리 모두 인생 후반전을 맞아 젊고 활기
차게 살면서 연장전·승부차기를 합쳐 120세를 누리
며 99�88-234의 느긋함을 맛보자”고 분위기를 정겹게
돋우며‘인생팔쾌(人生八快)’즉“명쾌하게 일하여 통
쾌하게 뚫어주고,�호쾌하게 마시면서 유쾌하게 교제하
세.�그리고 경쾌하게 노래하며 흔쾌하게 봉사하고 상
쾌하게 살지언정 불쾌해하지 말자”고 읊어 회우들의
웃음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2006년도 제15차 대한언론상 시상식에서는 수
상자 이신우(李信雨)�문화일보 논설위원과 공로상 최
종수(崔鍾洙)�전 CATV방송협회장에게 제재형 회장이
상패와 상금을 각각 수여했다.�

<수상자 소감 4면>
한편 병술년(丙戌年)에 고희를 맞은 임덕규 회우 등
31명의 만 70세 회우들에게는 본회 마크가 새겨진 금
반지가 증정되었다.�

참言論그뜻을새긴送年會
제15회대한언론상시상, 古稀회우31명에순금반지

1월24일 (수) 오후2시프레스센터19층

2007년도 제21차 정기총회를 본회 정관 제21조 ②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7년 1월 24일(수) 오후 2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안 건 : ① 2006년도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

②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③ 정관개정안 승인
④ 기타

사단법인 회장 제재형

※당일 총회에 참석지 못할 분은 우편엽서의 위임장에 서
명 날인하시어 2007년 1월 17일(접수날짜 우체국소인이면 유
효)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정기총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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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丁亥年)�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
시오.�2007년은 600년만에 맞는다는‘황
금 돼지의 해’라고 합니다.�돼지는 다산
번식,�축재치부,�번성발전을 상징하는 짐
승입니다.
민주주의가 피와 시간을 먹고 자란다면

자유언론은 정의와 진실을 좋아하는 독자
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춘추필법을 추
구하는 저널리즘은 약한 것 같으나 넘어
지지 않으며,�휘어지는 것 같으나 결코
부러지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 많고,�일 많고,�탈도 많았던 丙戌年

을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 버리니 소망과
선택의 한 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국운
이 상승곡선을 긋느냐,�민생이 좌절의 나
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역사적 갈림길에
선 오늘날,�우리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어둡고 나쁜 얘기보다 밝고 좋은 소식

이 넘치는 사회가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어질고 덕스러운 선비는 칠문이사일언
(七聞二思一言)의 원리를 지킨다고 합니
다.�되도록 많이 듣고,�두세번 생각한 끝
에 한마디로 짧게 말하는 언어생활이 바
람직합니다.�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게 마련입니다.�좋은 것만 들어간 입에
서 나쁜 말과 독설이 쏟아져 나와서야 되
겠습니까.�칼에 찔린 상처는 쉽게 나아도
혀에 찔린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는 까
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건대 모름지기 남의 말을 좋게 합
시다.�‘꼭 필요한 말인가?�유익한 말인
가?�시의적절한 말인가?�친절한 말인가?’
를 두 번,�세 번 생각하고 조심 또 조심
하는 말·글생활을 누리는 한 해로 기록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365일도 고통 받는 이웃들에
게 회복과 치유,�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나날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우리 모두
승리합시다.�감사합니다.

••제제재재형형 회회장장 110000만만원원
••최최종종수수 회회우우 5500만만원원

※제재형 회장은 회우들의 협조에 보
답하는 뜻에서, 최종수 회우는 언론상
수상의 사례로 각각 성금을 기탁했다.

十匙一飯

•찬조금·발전기금기탁회우

♧본 회 日 誌

• 5일 :�연하장 발송
•12일 :�편집회의
•13일 :�송년의 밤 (언론상 시상 겸 칠순
수연)�

•27일 :�고문·회장단 회의

(12월)

십 시 일 반

♤본회내방 (12월 1~31일)

·회우 신우식 김진규 김영택 이환의
박경석 민 기 안홍열 공대식

최귀조 유지호 송호창 이귀암

여영무 이정석 이혜복 김의수

이달영 홍원기 송두빈 김준하

김명구 이 형

·손님 이성근(동북아연구소 대표,�전
배재대 총장)�유경현(전 국회의

원)�허영준 (전 서울시 교육청

공보관)�이우재(행정교육신문 발

행인)�방홍열 정은선

♣주소바뀌었습니다

·이우진(李雨鎭) 회우:�서울 관악구
봉천 5동 1712번지 관악드림타운 133동
1503호
·정재필(鄭在弼) 회우:�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A�25동 202호
·호천웅(扈天雄) 회우:�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0-7�(3층)�☎ 031-703-
4450

♠새수첩고침

·趙德一을 曺德一로
·황대연 회우 ☏ 017-716-7058�→
011-716-7058

♠부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신찬균(申瓚均)회우 =
12월 2일 오전 4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향년 69세.
고인은 세계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을 비롯해

연합통신(현 연합뉴스)�문화부장과 논
설위원실장,�국민일보 편집국장,�불교
TV�상임감사,�신문방송인클럽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新 年 辭

회장 제재형

남의말을좋게하는해로

大韓言論賞
영광의 두 얼굴

공로상 崔 鍾 洙 전 CATV 방송협회장

꽤 오랫동안 언론계에 몸바쳐오면서
도 워낙 타고난 재주가 없어서 상다운
상을 타 본 적이 없습니다.�더구나 수년
전 현역에서 은퇴한 후로는 이제 나는
언론계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 한
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구나 생각
하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에 한국언론의 권위와
전통을 이어오는 대한언론인회에서 보
잘 것 없는 이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큰 상을 안겨주시니 무어라 감사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그저 어느 영화의 제
목처럼‘가문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겠
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은 당연히 젊은
사람들에게 가야할 터인데,�나이든 사람
이 염치없이 끼어든 것이 아닌지 민망
스럽기도 합니다.�그러나 한편 나이 많
은 사람도 뭔가 한평생 꾸준히 노력하
다보면 격려의 차원에서 상을 받을 수
도 있다는 사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깊
은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람에
게 이렇게 벅찬 감격을 맛보게 해주신
대한언론인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들과 회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곽찬호 김호곤 동홍석 이억순
박광춘 이배국 박영식 서승벽
이상갑 김영일 류선우 조성하
김영효 김정한 조덕일 최일영
허동진 김준하 송두빈 이종준
호현찬 신동철 박문송 김태선
이 철 홍성혁 형진한 구종서
권혁만 김관태 주종환 송호창
김양삼 임덕규 김의수 이상우

2007년도분

이태자(미납5년분완납)
이창호 정형수 한경석 김양삼
김종옥 임덕규 김진규 김병석
이귀암 정문식 이상우 2006년도분
김종옥 임덕규 2005년도분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 회비 내신 회우

•受賞소감•

그어떤상보다

더귀중한의미가

담겨져…

송송년년의의 밤밤 2006년을 보내고 2007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대한언론인회
‘송년의 밤’에는 많은 회우들이 참석, 정겨운 덕담을 나눴다. (사진 上·下)

뭔가한평생

꾸준히

노력하다보니…

언론상 李 信 雨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을 쓰면서 평소에 늘 염두에 두고
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온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우리 헌법에도 규정
하고 있듯이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요,
다른 하나는 시장경제입니다.�이 두 원
칙은 제 글의 나침반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헌법 정신이
흔들리거나 심지어는 공격을 받기까지
하는 정치적 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치의 혼돈이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있
는 지경입니다.�그러면 그럴수록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 모두가 결
코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지표
라는 점을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언론계 선배님들이 주는 이번
대한언론상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
합니다.�지금 여기 참석하신 여러 선배
님들의 진정한 질타와 격려가 담겨 있
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주는 그 어떤 상
보다 더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필을 놓을 때까지 항상 지
금과 전혀 다름없는 자세로 글을 써 나
가겠다고 다짐합니다.�힘들 때는 늘 이
상을 돌이켜 보며 마음을 다지도록 하
겠습니다.�다시 한번 여러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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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아침에

# 왜복돼지라고할까?
개띠 해가 가고 돼지띠 해가 돌아왔다.�개는 놀고먹
는 짐승이고 돼지는 먹고노는 짐승이다.�놀고먹는 짐
승은 먹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그래서 개는
밤에 도둑을 지키는 일을 한다.�
그러나 먹고노는 돼지는 먹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
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그러나 그들에겐
천수(天壽)를 누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는 삼복더위 때문에 수난을 겪어야하고
돼지는 주인집 애경사(哀慶事)�때문에 희생을 감수해
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개띠해의 개들은 도둑에
대한 구별기준이 모호하여 제 구실을 다할 수 없었다
는 점이다.
2006년은 사회 각 부문에서 큰 시련을 겪은 해라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자살하는 사람의 수적 비율이 높고 가정을
등지는 이혼율이 높다는 사례가 잘 말해주고 있다.�
설득력 있는 논리보다는 집단의 힘으로 의사를 표
하는 시위의 물결이 범람함으로써 무질서한 장면이
자주 연출된 해였다고 지적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정해년은 새로운 시각에서 음미해보았으면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첫째 정해년은 남쪽돼지라는 뜻이며 동시에 붉은
돼지라는 뜻이기도 하다.
개는 눈을 좋아하고 돼지는 비 오는 것을 기뻐한다.
(犬好雪,�豚喜雨)��
눈은 겨울과 북녘을 의미하고,�비는 여름과 남녘을
뜻한다.
새해에는 북녘을 제대로 보면서 해야 할 말은 해주
고 무례한 행동은 견제하는 이른바 남북간의 질서 재
정립의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정해년은 2007년이다.�7은 남쪽을 뜻하는 숫자
라고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 풀이하고 있다.�남(南)
은 불(火)에 해당하고 불(火)은 염상(炎上)을 의미하
는바 이는 상승의 기운을 뜻한다.�
즉 2007년은 우순풍조(雨順風調)하고 시화연풍(時和
年豊)하는 좋은 해이며,�동시에 만
물이 불꽃 일어나듯이 증장(增長)
하는 기운을 시사하는 해(四天王
中 增長天王이 남쪽을 主宰하는
해)라고 믿어진다.
셋째 정해년은 사령(四靈:�龜,
麒麟,�龍,�鳳凰)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아도 새해는 봉황의 비상
(飛上)을 의미하는 세운(歲運)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우충(羽蟲)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짐승을
말하기 때문이다.
넷째 정해년은 행운을 상징하는 복돼지해라 일컫는
다.
황금돼지는 아니다.�정해년이 황금돼지라고 풀이돼
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왜 돼지를 복돼지라고 하
는가?�그것은 몸에 근육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돈무근(豚無筋)이라 한다.�따라서 혈관의 유통
을 방해받을 염려가 없음으로 이를 건강의 복(健康의
福)이라 한다.
그리고 돼지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젖꼭지가 14개나
있다.�이는 다산(多産)을 의미하며 재물의 증식을 상
징한다.�그리고 돼지는 4개월만에 새끼를 분만한다.�

# 歲訓을음미해보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가난을 등에 업고 분가(分家)할
때 돼지새끼 두 마리와 보리쌀 서말 가지고 새 살림을
시작했다는 이가 많다.�그러나 대부분 자수성가했다고
들려오는 예가 많았다.�그것은 양돈에 성공했다는 것
을 의미하며 기(氣)의 음식인 보리밥을 즐겨먹으면서
스스로를 이겨내는 극기(克己)를 했기 때문이었다.�5
곡 중 보리만이 가을에 씨 뿌리고 겨울에 뿌리내리며
봄에 패고 여름에 수확하는 곡식이므로 4계절의 기를
다 함유한다.�우리들이 쌀 차를 마시지 않고 보리차를
즐겨 마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돼지띠 해에 즈음하여 세훈(歲訓)을 음미해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많다.�따라서 정해년은
‘기회의 새해’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긴장을 늦추어서도 안 되며 방심해서
도 안 된다.�어떤 경우에도 기회는 주어질 뿐,�그 기회
가 우리에게 행운을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맹자의 구절인 천시(天時)는 수시로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리(地利)와 결부시키기 위한 묘법(妙
法)을 모르고 지나쳐버린 경우가 많다.�
더욱이 천시와 지리가 동시에 주어진 경우에도 인화
(人和)를 이루지 못한 탓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어야

했던 불행은 헤아릴 수 없을 만
큼 많다.�
그것은 지난 한 해의 경우만
을 놓고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새해에는 그 모든 것을 내 탓
(自責)이요,�내 책임(己任)이라
는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세운
(歲運)에 대처해 갔으면 한다.�

돼지띠해(丁亥年)에거는기대

東 龍 鱗蟲之長 春 木 靑 八 甲乙 寅卯辰 酸 脾

南 鳳凰 羽蟲之長 夏 火 赤 七 丙丁 巳午未 苦 肺

西 麒麟 毛蟲之長 秋 金 白 九 庚申 申酉戌 辛 肝

北 龜 甲蟲之長 冬 水 黑 六 壬癸 亥子丑 鹹 腎

中 人( ) 土 黃 五 戊己 甘 心

四方 四靈 四靈位相 四時 五行 五色 五數 十干 十二支 五味 五臟

각要素의連繫性早見表

金裕赫
·단국대 명예교수
·전 금강대 총장

정해년은‘기회의새해’

긴장을늦춰서도안되며

방심해서도안된다. 

기회는주어질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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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평은본회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MBC 보도’가달라지고있다
뉴스는 사건의 단순 전달이 아니
라,�사건의 실체 보도다.�사건의 실
체 진단이 빠진 뉴스는 보도가 아
니다.�권력과 연관된 방송 뉴스의
경우,�지금까지는 거의 일방통행이
었다.�그래서 방송뉴스는 생명력을
잃은 죽은 보도였으며 시청자의 불
신을 사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최근 MBC�뉴스
는 달라졌다.�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틀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을 느
낄 수 있었다.�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언제까지 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MBC는 인사를 둘러싼 대
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정면으로 취
급했으며,�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비리수사에서 재경부 변양호
국장 한사람에게 책임을 물은 것을
날카롭게 질타했다.�또 집값 폭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청와대 홈페이지
시위에 원칙 없이 대처한 청와대를
꼬집기도 했다.�그 동안 권력 비판에
는 오랫동안 침묵했던 방송 뉴스에
익숙한 시청자들에게 MBC의 이런
변화는 소름끼치는 반가움이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다.
MBC�뉴스는 김승규 국정원장의

정면 반발,�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처
리 지지부진,�외교·통일 두 장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청와대가 조
그마한 벽도 넘지 못하고 있다”면
서 대통령의 레임덕이라고 분석했
다.�또 북한 핵에 대한 정부의 원칙
없는 대응과 부동산 정책 부재와
국민의 불신 및 불만,�폭등을 정면
으로 시원하게 비판하면서 역대 어
느 정권보다도 무능하다는 뉘앙스
를 진하게 풍겼다.�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집 없는 서
민들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다.�청
와대 홈페이지는 집 값 폭등에 항의
하는 네티즌들의 항의 시위가 점령
했다.�“살아 갈 희망이 없다”는 점
잖은 표현이고 원색적인 비난의 글
들이 도배됐다.�청와대는 이 글을
삭제했다가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
치자 복원했다.�이런 사실의 보도가
끝나자 여자 앵커는“청와대가 오락
가락 하는 모습”이라고 코멘트했다.���
피해금액이 4조원이 넘는다는 다
단계 회사 제이유그룹의 공정한 수
사도 촉구했다.�청와대 이재순 비서
관 가족의 14억원 수수 의혹과 국정
원과 공정위가 2년 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그 동안 왜 방치했는지
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주수도

회장이 그 동안 정관계 인사를 관
리해 왔고,�선물 준 사람 리스트도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는데 수사 진
전 속도가 왜 거북 걸음인지 모르
겠다.�2년 전에 단속했으면 그 만큼
피해액을 줄일 수 있었지 않았겠는
가.�주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유명한 서경석 목사도 인터뷰했다.
MBC�뉴스는 보도의 본질인 저널
리즘에 접근해 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스펙트럼도 넓고 다양해 졌다.
트랜드 현상까지 과감하게 메인 뉴
스로 취급해 신선함을 보탰다.�그
대표적인 예가‘몸짱 열풍’에 관한
보도다.�기존 시각으로 보면 뉴스존
에 포함될 수 없는 하나의 사회 흐
름이다.�그러나 시대도 변했고,�시
대정신도 바뀌었고,�역사주체도 달
라졌다.�지금까지 역사는 영웅들의
기록이었다.�사회를 지배하고 역사
에 기록되는 것은 언제나 영웅 같
은 잘난 사람들이었다.�알랙산더,
진시황,�나폴레옹,�칭기즈칸,�세종대
왕이 역사의 주체였다.�그러나 지금
은 영웅보다 문화흐름과 사회경제
적 변화의 원인이 되는 사회현상이
역사의 기록이고 그 주체는 평범한
사람이다.�그래서 역사의 주제도 영
웅의 업적이 아니라 계약동거,�동성

애,�결혼기피,�마약파티,�섹스중독,
남성의 여성화,�아파트값 폭등,�몸
매S라인,�가짜명품 등이 역사의 범
주에 당당하게 명함을 내민다.�이런
시대의 역사관에서‘몸짱 열풍’의
메인뉴스 등장은 당연하다.
이런 뉴스 시각에서 국제뉴스도
달라져야 한다.�배타적 동맹에서 다
자간 협력으로 국가 안보도 이행되
어가고 있다.�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중심국가도 주변국가도 없다.�영웅
도 노예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평
범한 사람도 동등하다.
MBC�뉴스는 진행방식도 변화를
보였다.�중점 뉴스는 담당 기자의
리포터식 보도가 아니라 전문기자
나 담당데스크가 진행석에 나와 앵
커와 대담하면서 심층 분석과 해설
을 했다.�MBC�뉴스의 긍정적 변화
를 계속 지켜보겠다.�

끌리는신문은1%가다르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고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다.�유난히 길
었던 가을이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의 동장군을 맞이하고 마무리를 재
촉해 2007년 새해,�새로운 시작을
기대케 한다.�그러나 정치·경제·
사회 등 위정자들의 무리수로 그렇
게 밝지만은 않을성 싶다.�대법원이
“이승복 공산당이 싫어요 보도는
사실”이라며 1968년 12월 11일자 조
선일보 기사를 인정하고‘조작설’
내세워 서울과 부산 등서 오보사진
전시회를 주도한 김주언씨 송사에
대해 14년만에 최종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은 이판결을
외면했다.�D와 H신문 일단 처리,�이
외 다른신문은 보도도 안했다.�이승
복 38주기에 육해공 해병 영관장교
출신 40여명 8년전부터 묘소서 추모
행사.�9세에 참혹한 살해의 죽음당
한 그를위한 아름다움일뿐이다.
현영원(79)별세 기사에서 C신문
‘전라도 광주출신인 고인은…’표
현 중 전라도 운운 표현은 비하성
오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사법고시 (司試)�3차 면접자 일부
‘주적(主敵)은 미국’이란 응답도 조
용한 충격파다.�어느 공영방송의 사
장 기고만장한 주차장‘역주행 출

근’,�이런 토픽 지구촌 어디에 또
있을법한가.�과연 이‘화근’은 어디
까지 질주하다 죽을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임기 못 마치는 대통령 안됐으
면…”설파하자 열린우리당 등 일
부 여권서“임기문제로 국민 협박
말라”민노당선“사퇴보다 무책임
이 더 무서워…”라며 응수.�진자 더
더욱 무서운건 그 다음날“임기 얼
마 안남았다고?�그렇지 않다”는 말
바꿈이다.
노무현-김근태의 대통령 탈당 둘
러싼 정면 충돌(?)파장도 멈춤이 없
다.�야당탓,�여당탓,�정치구도탓 해
가며 면피 작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분당 문제 등 당내 격돌 불가피하
다.�11월 30일자 C신문 1면 사진
‘서울 과장‘버스성벽’… 도심에선
‘FTA기습시위’눈길 꽉 움키는 감
각적 편집이다.�부시 미국대통령,
김정일 만나‘종전’서명용의를 시
사했다.�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
보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副
相)만나 15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는
등 땀방울 차지만 6자회담 결과 등
기다릴 문제들이 쌓였다.�흥미끄는
BOX기사.�한국 중년여성‘성(性)
적극성’세계최고,�한국 남성은 상

대배려 꼴지,�14개국 1만4,000명 조
사결과란다.
반공(反共)에 장기집권 반기 앞장
서는 모신문의‘차베스3선 성공’사
진 1면 대서특필은 난센스다.�베네
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3선으로 14
년 장기집권하는데 1면 파격편집은
무리수.�이 신문은 과연 사시(社是)
에 맞는 제작을 한 걸까?�도하 각지
는 외신면에 게재했다.
또 시선 끈 외신 미국 첫 여성하
원의장 낸시 펠로시(66)스토리.�막
내딸 고등학교 보낸 후 정치 입문,
46세때 선거 나선 다섯자녀의 엄마
다.�정부,�내년 북한지원 1조원 규
모.�쌀 50만톤 +�비료 35만톤.�핵실
험 염두에 없는 통큰‘포용정부’할
말 막힌다.
열린우리당 신문법개정안 마련.�시
장 지배적 사업자→대규모 신문사업
자,�위반땐 등록취소 가능케하고 방
송겸영금지 내용은 위헌소지 분분.
간첩단 일심회(一心會)사건이 큰
충격파문이다.�방북 인사정보 북측
에 사전보고하고 여당 내부동향 정
책자료 샅샅이 북에 넘겨줘.�검찰에
선 최대 간첩사건으로 규정.�그렇다
면 햇볕정책은 대북용이 아니라 대
남용인가.

386간첩단 사건의 주체로서 북한
은‘조국’,�남한은 적후(敵後=적의
후방)지칭.�글세올씨다이다.�네거티
브 뉴스 한토막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본격 정
치활동 재개한다는 기사다.�또 이명
박과 박근혜,�손학규 등 대선후보
경선자들의 하루하루가 민심의 하
루하루를 밝게,�어둡게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대선주자도 정동영,�김
근태 등‘혼미만상’이 예상된다.�
올해 사자성어가 말해준다.�밀운
불우(密雲不雨)�구름 짙으나 비 안
온다는 답답한 국민심정과 같다했
다.�국민은 위정자들을 잘 만나야,
아니 이젠 잘 뽑아야 한다.�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도 말이다.
되지도 않는 소리로 개혁만 외치면
이것저것 모두 오판,�망가져 버린다.
끌리는 신문은 1%가 다르다.

‘이승복추모행사’많은신문들이외면

‘차베스 3選성공’대서특필은난센스

노대통령의레임덕현상정면으로다뤄

‘몸짱열풍’메인뉴스신선…진행도변화

金 鍾 憲

·본회 논설위원
·신문평론가

金 和

·본회 논설위원
·방송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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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임승준자유언론상

수상후보자공모

대한언론인회는 평생을 언론계
에 몸 바친 고 임승준 회우의 유
가족이 고인의 외길 언론인생을
기리고 자유 언론 신장에 기여한
언론인을 격려·성원해 주기위해
제정한 제2회 임승준자유언론상
수상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
합니다.�많은 응모 바랍니다.�

아 래

1.�출품분야 (가.�논설 논평,�나.
문학취재보도)�
2.�공적대상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의 보
도물
3.�자격요건
논설 논평 및 문학취재보도
부문에 공적이 현저한 언론인
4.�구비 서류
가.�공적조서(소정 양식)�
나.�이력서 (사진 첨부)�
5.�출품기간
2007년 1월 31일 ~�2월 15일
6.�접수처 서울 종로구 중학동
89-1�서등빌딩 301호
임승준자유언론상위원회
간사 정 운 종 앞
017-355-6211��02)733-0443�
e-mail�:�juj6211@hanmail.net
(제출서류는 반환치 않음)�
7.�심사 및 수상자 발표
임승준자유언론상 심사위원이
심사후 개별 통보
8.�시상 내용
부문별 각 300만원의 상금과
대한언론인회 회장 명의의 상
패
9.�시상일시 및 장소
2007년 3월 16일(금)�
오후 5시 프레스센터 기자회
견장

2006년 12월 31일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회장 제 재 형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들이다.
한편 남한에서는 지난 80년대에‘미국
에 의한 북한군 남침 유도 음모’로 북
한이 말려들어 6·25전쟁이 발발했다는
수정주의이론이 요란하게 떠들었다.�그
러나 80년대 말에 공산권 붕괴로 많은
실증적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정
주의이론은 빛을 잃었으며,�북한·소
련·중국(중공)�3국이 밀접하게 합작한
대남전쟁이었음이 입증되었다.�김일성
이 두 번이나 모스크바에 불려가서 스

탈린을 배알하고 남침개전 승낙을 받음
과 동시에 항공기·전차·중장비 등의
추가지원을 받았으며,�소련군 고문단이
노어(露語)로 작성한‘남침작전 명령
서’에 따라 전투를 진행했음이 모두 확
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대한
민국의 정체성이 집약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내전과 국제전을 분별하지 못하
고 허튼 소리로 북에 맞장구 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아직도 한 해
남은‘계륵(鷄肋)과의 동거(同居)’에서
국민들은 또 무슨 실없는 넋두리를 들
어가며 365일장 일력(日曆)을 뜯어야
할지 바로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아니나 다를까 노 대통령은 그러한
의구심에“맞습니다.�맞고요”라고 화답
하듯이 구랍 2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모임에서 역시‘노무현다운’연설로 핏
대를 세웠다.
그는 70여분 동안 신(神)내린 박수무
당의 광기를 연상케 하는 독기와 살기
마저 뿜어내면서 선량한 국민들을 내려
치고,�국가원로들을 조롱하고,�군복무
장병들을 면박주고,�자기가 임명했던
총리를 짓밟고,�비판언론을 조소하고,
젊은이들에게 썩으려고 군대에 갈 참이
냐고 선동하고,�대한민국 역사를 능욕
하고,�우방 동맹국에 적개심어린 돌팔
매를 던진 다음 오로지‘상식이 있어
멀쩡한 사람’은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
일(金正日)뿐인 듯이 중얼거렸다.�그러
면서‘나는 제정신’이라고 토를 달아
제정신 가지기는 노무현과 김정일이 맞
짝인 듯이 자랑했다.�
우리 국민과 국군은 헌정 60년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대통령’으로부터 그
같은 하대·창피·망신·수모·모욕·
멸시·치욕·불명예·체면손상 그리고
똥칠을 당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그야
말로 똥바가지였다.
더욱이 오늘의 21세기 지구상에서 저
검은 대륙 미개발 아프리카의 5류 국가
대통령도 <노무현 그 사람>처럼 무지막
지하고 오만불손하게 마구 지껄여대지
는 않는다.
그의 언사가 얼마나 민망스러웠으면
청와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제의 발
언 전문을 올리면서 많은 부분을 삭제
하거나 순화하여 바꿔치기의 재주를 부
려야 했겠는가.
그 발언의 맥락을 짚어보면 노무현이
라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요 최고사
령관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을 보위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힐
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지지율이 10%�미만이라면 <식물
대통령>이나 진배없는데 그 옛날 연산
군(燕山君)이나 광해군(光海君)도 민초
지지율은 그 이상이었을 것 아닌가.�그
에게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그래도 성
공하는 대통령으로 만회하느냐 실패한
대통령으로 미끄러지느냐 하는 따위는
이미 차원이 낮은 설문지가 되어버린
휴지감이다.

·11면에 계속 →

6·25�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에 대
하여 전범자(戰犯者)�김일성보다도 더
고약한 어투로 지껄거리는 사람이 있
다.�친북·반미 레테르를 보란듯이 이
마빡에 내붙인 강정구(姜楨求)교수.
“남의 집안싸움인 6·25�통일내전(統
一內戰)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한 달 안에 이승만 정권의 몰락
으로 끝났을 것이며,�사상자는 1만명에
불과했을 것이다.�그 전쟁으로 희생된
400만명에게 미국은 원수이다”
이렇게 막말을 내뱉고 인천 자유공원
의 맥아더 장군 동상에 삿대질을 해대
며“전쟁광(戰爭狂)의 상징물이니 끌어
내려라”고 선동한 그에 대하여 국민여
론이 들끓고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
로 구속수사 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노
무현 대통령의 속심을 신 지피듯 헤아
린다는 천정배(千正培·당시 법무장관
이‘불구속수사지휘권 행사’라는 전대
미문의 제동을 걸었다.�오히려 김종빈
(金鐘彬)검찰총장의 목을 날려 버렸으
니 2005년 10월의 해프닝이었다.�그런데
그로부터 1년 남짓이 경과 한 지난 11
월 20일 동남아 순방 중이던 노무현 대
통령은 캄보디아의 동포간담회에서“우
리가 옛날엔 식민지 지배를 받고 내전
(內戰)도 치르고 시끄럽게 살아 왔는데
지금은…”이라며 6·25전쟁을‘내전’이
라고 호칭했다.�그의 발언은 사려깊지
못한 단순 실언이 아니라 오래 농축된
잠재의식의 파생물임이 분명했다.�그러
고 보면 강정구 사이비교수의‘막말’과
천정배 법무장관의‘감싸기’와 노 대통
령의‘코멘트’는 너무나 정교한 정삼각
형을 이루고 있으니 간담상조(肝膽相
照)란 바로 이런 꼴을 두고 이르는 말
이 아니고 무엇이랴.
6·25전쟁의 성격은 그 기원과 참가
국가들의 참전목표 등을 살펴보면 쉽게
실마리가 잡힌다.�1950년 6·25�직후 소
련은 자신의 전쟁 개입을 은폐하려고
‘내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북한의
김일성 일당은‘북조선 민주기지론(民
主基地論)에 입각하여‘조국해방전쟁’
이라고 불렀다.�남조선을 해방하여 통
일을 완정(完整)하려는 내전이라고 둘
러댄 것이다.�북한의 대남 침략전쟁을

李敬南
·본회 회우
·전 구월산유격대 참모장
·한국발전연구원 원장(현)

6·25를‘內戰’이라고

北의용어쓰더니

국군통수권자답지않게

國軍을비하하기까지…

‘‘빨빨간간불불’’켜켜진진 盧盧대대통통령령安安保保觀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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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나는“언론인회를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다.�이유는 두 가지다.�하나는 언젠가 회보 측에서 나에게 청탁한
원고를‘회장(당시)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까뭉개 버
렸을 때이다.�다른 하나는 회보의 평소 논조가 너무 보수언론을 닮고
있다는 생각에서이다.�따지고 보면 첫번째 이유도 두번째의 보수언론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벌써 오래된 일이다.�박정희 대통령 시절 강
원도에 무장공비가 출몰하여 어린 소년(이승복)을 무참히 살해한 사
건이 있었다.�당시 C일보에서 사회부 데스크를 보던 C기자(이북출
신)는 일선기자가 전화로 기사를 받으면서‘가필’을 해,�어린이가 공
비의 칼에 찔려 죽으면서“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하며 울부짖었다고
이른바‘초’를 쳤고,�이것이 C일보 사회면을 장식했다고 자랑삼아 떠
벌렸다.�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C기자가 고인이 되어 확실히 알
길은 없다.
본론은 이제부터이다.�나는 이에 관해 글을 쓰면서 지금 이 기사를
진짜니 아니니 하고 법에 물어 시비를 가리는 것부터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었다.�(이 기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사실로 확정 판결 됐음)
미국서도 2차 대전 때‘이오지마의 영웅’이라는 가짜 전쟁 영웅을
만들어 상하원 합동 모임에서 연설을 하게 한 적도 있으며,�이것이 전
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한 기자에 의해 폭로 되었다고 해서 정부
가 그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이건 소송 거리가 아닌데…”하고 담담하게 기술한 얘기를 그것도
회보 측에서 원고 청탁을 해놓고 일언반구의 양해도 없이 글을 송두
리째 없애버리는 것은‘무례요,�보수적 시각의 극치’라는 생각이 들어
회보 자체를 외면해왔던 것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회보의 논조가 너무‘보수언론 편들기’이고,�필
진 또한 보수논객 일변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작년 12월호를
놓고 한번 보자
우리 회보의 1면 톱 자리에는‘이재정은 안 된다’는 논설조의 시
론이 게재됐다.�이것이 1면에 다룰만 한 것인가?�나는 근자에 회보
는 안 읽기로 작심한 터이지만,�하도‘우리에겐 별반 관심도 없고,
보수 언론들이 다 우려먹은 진부한 소재여서 여간 기분이 상하지 않
았다.
‘대한언론’은 모름지기 노장 언론의 권익을 도모하고 친목을 다지
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지 않을까.�그렇다면 회보의 내용과 논조도
대체로는 이 견해에 근접해야 할 줄로 안다.�이것이 많은 회원들이 소
망하는 회보의 방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
해 매우 유감스럽다.�젊을 때의 혈기로라면 당장 달려가서 누구를 붙
잡고 논쟁이라도 하겠지만,�솔직히 말해 지금은 그런 용기도 없고,�자
칫하면 나만 잔뜩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이
글도 처음에는 아예 거부하려 했으나 현 회장의 권고도 있고,�나도 이
때만은 회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 돼 그야말로 오랜
만에 글을 써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장에게‘한 표를 던진 죄’로 어드바이스를 하고자 한
다.�회보를 그저 책상에 앉아서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것으로 채
우지 말고,�회보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귀찮아서‘그까짓 것 외면
하고 말지…’하는 심정으로 방관(?)하고 있는 지사(志士)들을 발굴해
원고를 간청했으면 좋겠다.�그래야만 대한언론인회가 바로 항해를 하
고,�언론인회보가“보수언론의 고문(顧問)이냐”하는 자학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불교의‘중도’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거창할지 모르나,�최소한 유교
의‘중도’쯤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會報’가가야할길

“보수언론의顧問이냐”하는

비판목소리듣지않게

中道를지켜주었으면…

·提言

金鎭珪

·전 국민일보 논설실장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테마紀行

헤밍웨이를
찾아서

어느 날 갑자기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발자취를 찾아서 여행하
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그리고 마침내 떠났다.
나는 평소 헤밍웨이를 매우 좋아했다.�<노인과 바다>,�<무기여
잘 있거라>,�<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등 선이 굵고 스케일
이 큰 그의 작품들은 일찌감치 나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그
러나 그보다도 더 나를 사로잡은 것은 방탕스러우리만큼 자유분
방한 그의 기질이었다.
아무튼 나의 테마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사냥광인 헤밍웨
이였지만 이번에는 내가 사냥꾼이었다.�헤밍웨이는 단지 나를 기
다리는 목표물이었다.
헤밍웨이는 자유분방한 정신으로 다양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
었다.�때문에 그와 관계된 세계의 지역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그러나 나는 천천히 그의 족적을 놓치지 않고 찾기로
했다.
헤밍웨이는 출생 배경부터 성장 과정,�그리고 그의 일생 모두
가 남다른 데가 있었다.
우선 그가출생한미국중서부일리노이주의오크파크를찾았다.
헤밍웨이의 아버지는 의사로서 사냥과 낚시광이었고 어머니는
신앙심이 두텁고 음악을 좋아했던 도회적인 문화인이었다.
그런 상반된 정서를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헤밍웨이는 세 살 때 이미 낚싯대와 첼로를 손에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라면서 첼로보다는 낚싯대를 택하게 되었고 어머니
와는 여러 면에서 충돌을 보이기 시작했다.�헤밍웨이는 아버지쪽
피를 이어받은 것이다.
어릴 때부터 사냥과 낚시에 빠져 있던 헤밍웨이는 18세 때인
고등학생 시절에는 1차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군에 지원하기까지
이른다.�그러나 권투하다가 다친
왼쪽 눈 때문에 불합격되고 말았
다.
정신적인 스포츠에서나 육체적인
스포츠에서 뛰어난 면모를 나타냈던 남성적이고 활동적인 헤밍웨
이였으나 그는 언제나 고독했다.�22세에 결혼한 그가 일생을 통해
네 사람의 부인을 맞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쿠바와 바로 가까이 있는 미국의 최남단 도시 키웨스트에 머물
때는 그의 나이 29세로 <무기여 잘 있거라>를 집필하던 때였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집’이라는 현판이 붙은 이 키웨스트의 2
층집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그의 단골 술집이었던 시내의‘슬로피 조스 바(SLOPPY
JOE'S�BAR)'에는 생맥주 잔을 놓고 담소하는 관광객들로 언제나
북적거린다.
“노인은 야위고 목덜미에 깊은 주름살이 잡힌 말라빠진 사람
이었다.�그의 뺨에는 태양이 열대지방의 바다에 반사되어 생기는
양성 피부암의 갈색반점이 있었다.�이 반점은 얼굴 양면 훨씬 아
래까지 쭉 번져 있었고,�두 손에는 큰 고기를 밧줄로 다뤄서 생
긴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상처도 그 모두가
요즘 새로 생긴 상처는 아니었다.�고기 없는 사막의 부식지대처
럼 낡고 오래된 상처들이었다.�그에게 있어 모든 것이 다 낡아
보였지만 눈만은 그렇지가 않았다.�그의 두 눈만은 바다와 같이
푸르고 명랑하며 패배를 몰랐다”
이상 인용한 글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의 주인
공을 소설 첫 대목에서 묘사한 내용이다.�바로 그 사람,�소설의
주인공이며 친구로서 실제 인물인 그레고리오 펜테스를 쿠바 땅
에서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다.�헤밍웨이가 바다를 바라보며 즐
겨 식사를 했다던‘라 펄리지’라는 식당에서였다.
유명세 덕분에 죽을 때까지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한 국가의

배려로 그날도 노인은 점심을 먹으러 나타
병상에 누울 때를 제외하고는 점심때가
있다는 말을 듣고,�미국에서 쿠바 땅까지
스 편을 이용하여 찾아간 행차였다.
흥분한 탓에 나는 노인이 식사중임에도
비디오를 연거푸 찍어댔다.�그리고 식사가

일성 대학에서 조선어로 석사학위를 받은
역으로 질문을 해댔다.
처음 헤밍웨이를 만나던 날 바닷가 아침
할 때마다 야구를,�그것도 당시의 최고 스
각하며 꿈을 꾸었던 대목을,�자기가 죽여
지 자기와 동등한 자 또한 형제로서의 존
특한 철학을,�그리고 조금은 난처한 질문
자에 대한 배려로서 모터보트를 요구하는
송은 노인의 패소로 끝났지만)�등 듣고 싶
가 아니었다.
그러나 노인의 대답은 단 한마디뿐이었
식으로 인터뷰를 하자는 것이었다.�한마디
것이었다.
그때 노인의 눈은 헤밍웨이가 표현한
랑하며 패배를 모르는 그런 눈이 아니었다
둔 허허로움과 탐욕이 곁들여진 그런 눈이
비록 노인과의 인터뷰에는 실패했지만
침묵을 깨고 <노인과 바다>를 집필한 조망
한 것은 큰 성과였다.
헤밍웨이는 이 농장의 흰 탑 3층에서 늘
1939년 헤밍웨이가 45살이 되던 해부터
바다>는 18개월간의 진통을 거쳐 드디어
리고 1952년 퓰리처상과 1954년 노벨문학상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미국에서 출생했으
해부터 기자생활을시작하여 캐나다와 프랑

▶
헤밍웨이의 단골 술집
파리 제일의 카페
‘레드마고’

단골카페에는관광



250호 Tour& Book 2007년1월1일(월요일) ┃9┃

한국여자농구의 지난 한 세기를 시간 순으로
엮은 책 다큐멘터리 <96년 만의 덩크슛 -�한국
여자농구 100년사>가 출간됐다.�
본회 조동표(趙東彪·82)회우와 자유기고가
권영채씨가 펴낸 <96년 만의 덩크슛>은 1907년
한국에 농구가 처음 들어온 이래 여자 농구의
태동,�실업 및 프로리그 출범 이후 현재까지 드
라마같은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담았다.�

1971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당시 국내에서 가장 키가 컸던 178㎝
의 장부임이 무려 232㎝나 되는 소련의 거구 율리아 세묘노바에 질렸
던 일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
령이 선수와 조승연 감독을 느닷없이 청와대로 불러 훈계를 했던 일
등 여러 에피소드들도 소개됐다.�

·회우가펴낸새책

한국여자농구 100년사 <<9966년년 만만의의 덩덩크크슛슛>>
·趙東彪회우 지음

한국 언론계에서 한번도 시도되지 아니한‘공
무·제작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우리들 이야기-�조선일보 공무·제작국 사람들
25시>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책은 60년대 이
후‘음지’에서 신문(조선일보)을 제작하고 인쇄
한 사람들의 애환과 인생 얘기가 한 치의 가감
도 없이 글로 표현되어‘신문쟁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책 내용에는‘내가 …을 했다’는 없다.�‘마감 후 막걸리 한 잔 걸
치며 나눈 얘기’에도 겉치레는 일체 없다.�진솔한 것뿐이다.�글을 손
본다든지 하는 이른바 데스킹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일보 전·현직 공무국(제작국)�사원들 모임인‘일구회’(회장
김종헌 회우)가 주관하여 펴낸 이 책은 조선일보 사사(社史)의 한 장
(章)이면서 한국 언론계 공무국 역사의 한 절(節)이기도 하다.

특종은 신문·방송 뉴스의 꽃이다.�매일 매일
승부가 드러나는 뉴스경쟁에서 특종이 없는 신
문이나 방송은 죽은 매체나 마찬가지다.�
이번에 한국신문기자클럽(회장 한경석 회우)
에서 펴낸 <신문·방송 뉴스의 꽃-�이것이 특종
이다>는 우리시대 특종의 모든 것을 망라했다.
지금까지 대표적 특종을 비롯해,�그 특종에 얽
힌 취재비화,�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들의 각종

에피소드를 담은 국내외 역사 속에 있는 단편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한 줄의 기사와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동분
서주하는 기자들의 활동상과 감추어진 진실을 캐기 위해 보여주는 기
자들의 기지와 재치,�그리고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기자정신을 만나
보게 된다.�특히 기자라면 누구나 쓰고 싶어 하는 특종기사의 노하우
도 실려 있다.��

경기불황 장기화로 대학 진학과 선택에 어려
움을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취업이나 진로 걱정을 덜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과나 전공분야도 적지 않다.�
한국홍보연구소(대표이사 이달영 회우)가 펴
낸 <100%�취업이 보장되는‘이색학과 특수대학
총 정보’>는 국내 처음 학과중심 맞춤형 진로
편람으로 전문대학 이색학과와 특수목적대학,

사이버대학,�직업전문학교 등 수험생과 청소년,�일반인에게 도움이 되
는 실질적인 학과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 입시도서가 단순한 대학정보 소개에 그치는 단점을
보완,�해당학과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은 물론 졸업 후 진로나 직업
선택,�취득 가능한 자격증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진로정보를 수록,
취업을 걱정하는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조선일보 공무-제작국 사람들 25시 <<우우리리들들 이이야야기기>>
·일구회 펴냄

신문·방송 뉴스의 꽃 <<이이것것이이 특특종종이이다다>>
·한국신문기자클럽 엮음

100% 취업이 보장되는 <<이이색색학학과과 특특수수대대학학 총총 정정보보>>
·한국홍보연구소 펴냄

점심을 먹으러 나타난 것이다.
외하고는 점심때가 되면 반드시 만날 수
에서 쿠바 땅까지 20여시간의 비행과 버
간 행차였다.
인이 식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슬라이드와
다.�그리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북한의 김

로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는 마이러를 통

나던 날 바닷가 아침의 이야기,�곤경에 처
도 당시의 최고 스타였던 디마지오를 생
목을,�자기가 죽여야 할 대어에 대해서까
또한 형제로서의 존경과 사랑을 느끼던 독
금은 난처한 질문에 속하지만 소재 제공
터보트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던 일(소
났지만)�등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한두 가지

은 단 한마디뿐이었다.�자기 집에 가서 정
는 것이었다.�한마디로 인터뷰료를 내라는

밍웨이가 표현한 바다와 같이 푸르고 명
그런 눈이 아니었다.�오히려 죽음을 앞에
곁들여진 그런 눈이었다.
뷰에는 실패했지만 헤밍웨이가 10년간의
다>를 집필한 조망농장(眺望農場)을 방문

흰 탑 3층에서 늘 집필을 했다고 한다.
살이 되던 해부터 집필을 착수한 <노인과
통을 거쳐 드디어 세상에 나온 것이다.�그
195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미국에서 출생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하여 캐나다와 프랑스 등지를 떠돌았다.

◀ 쿠바에서 만난‘노

인과 바다’의 실제

인물인 그레고리오

펜테스.

파리특파원 생활은 그에게 있어 문학수업에는 큰 도움이 되었
지만 배고픈 생활의 연속이었다.�오죽하면‘헤밍웨이의 산책로’
라는 말이 생겼을까?�하도 배고픈 생활을 하다보니 음식냄새가
풍기는 길을 피해서 산책을 했다고 생긴 말이었다.�그의 나이 24
세 때의 일이다.�이때 헤밍웨이는 곧잘 카페에 앉아 글을 썼는데
그가 쓴 글 한 대목을 살펴보자.

“그녀는 출입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누군가를 기
다리고 있다.�나는 그녀를 바라본다.�그리고 노트에 이렇게 썼다.
아름다운 사람아,�나는 당신을 만났다.�당신은 지금 나의 것이다.
당신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든,�또 내가 두 번 다시 당신을 만나
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내 것이다.�파리도 내 것이다”

이 글을 쓴 카페는 소르본대학의 젊은 남녀들이 끊일 새 없이
지나다니는 생 미쉘 광장에 자리하고 있다.�청결하고 친근감이
있는 이 카페는 멍하니 앉아서 오후 내내 보내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는 곳이다.
헤밍웨이의 또 다른 단골카페는‘생 제르망 데 프레’의 한 모
퉁이에 있는‘레 드 마고’이다.�이곳은 또한 지난날 사르트르 등

실존주의자들이 자주 모였던 명소
이기도 하다.�그러나 지금은 그러
한 문인이나 예술가의 모습은 안
보이고 관광객들만 눈에 띈다.�언
제 가도 만원이다.
헤밍웨이가 앉아 글을 썼음직한

자리에 앉아 필자는 그의 족적을 찾던 여정을 정리해 본다.�그의
출생지와 집필지들을 거쳐 특파원 생활을 하며 글을 쓰던 파리
한 모퉁이 카페까지 와 있다.�그러나 고혈압과 당뇨병 요양을 하
던 중 엽총손질을 하다가 오발로 62세의 생을 마친 아이다호 주
의 케첨에 있는 그의 마지막집은 아직 가보지 못했다.�아마도 그
집을 찾았을 때에야 헤밍웨이를 위한 필자의 여행수첩도 끝을
맺으리라.
자유분방한 영혼을 지닌 헤밍웨이의 집에는 늘 수렵가,�군인,
목사,�권투선수,�경마기수,�투우사,�영화스타들로 시끌시끌한 분
위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로 원정수렵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멕시
코 만류에다 요트를 띄우기도 했으며,�때로는 아내와 더불어 조
그만 섬의 텅 빈 해변에서 뜨거운 남국의 태양을 즐기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영양사냥,�스키,�그나마 싫증나면 스페인의 투우장
으로 달려가기도 했다.�그러나 집필만은 항상 남몰래,�뼈를 깎는
듯 한 고심 속에서 이루어 냈다고 한다.

김 현

·방송인
·여행연출가

는관광객들만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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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의원총람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대대한한민민국국의의원원총총람람 발발간간!!
의원총람에는 현직 국회의원 299명을 포함한
민선 4기 광역·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회
의원 전원을 칼라사진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구입문의:총람편찬위원회(전면칼라, 4×6배판, 양장본, 900쪽)●TEL:(02)2279-2049�/�정가 170,000원

이 책의 특징

▣서울특별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16개 시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찾기 쉽도록 국회의원 인명과 광역단체장∼기초의원을 총망라한 인명별 색인

▣민선4기 3,621명의 全 단체장과 광역의회의장·의원, 기초의회의장·의원의 색인표기

 

 

 

 

 

본문을70% 축소한것입니다.<本文見本>

본본문문수수록록내내용용

1. 국회의원299명의학력, 경력,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소속위원회, 보좌관, 비서관, 지역사무소주소·전화

가족관계, 취미, 종교, 혈액형, 감명깊은책, 상훈, 존경인물

좌우명, 저서·논문

2. 시도지사 16명, 시군구청장 230명, 광역비례대표 78명

광역의원655명, 기초비례대표375명, 기초의원 2513명

의학력, 경력, 생년월일, 주소, 전화, 팩스, 휴대폰, 홈페

이지, 이메일, 소속정당

1. 국회의원

2. 광역단체장

3. 기초단체장

4. 광역의회의원

5. 기초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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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는 자기 사정을 알아 줄거라 믿고 북으로 도망가
지 않고 있다가 부역자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지금 형무소에서 기약 없는 수인(囚人)생활을 한
다는 것이다.�홍기자는 며칠 전 대법원 행정처에 갔다
가 어떤 무기수로부터 재심청구 진정서가 와있는 것
을 우연히 보고 그가 바로 왕년의 스타 가수임을 알고
가슴이 뛰었다는 것이다.�말하자면 커다란 특종을 캐

낸 셈이다.�당시 많은 사람들이 계수남이라는 가수를
알고 있었으나 그가 6·25를 겪으면서 어떤 형편에 있
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지금은 잊혀진 왕년
의 스타 가수가 무기수의 신세가 되어 자기의 죄를 재
심해 달라는 눈물의 호소문을 대법원에 냈다는 것은
눈이 번쩍 뜨일 뉴스임에 틀림이 없었다.�

# 잊을수없는洪吉기자

나는 홍선배에게 이 좋은 특종거리를 왜 남에게 공
개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혼자 쓰기보다는 모든 신
문에서 일제히 다룸으로써 그가 떳떳하게 광명을 찾
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논하는 것
이라고 했다.�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기자간에 공개되
었다.�우리는 즉시 마포형무소로 가서 계수남을 면회
하고 그의 복역생활과 적치하의 부역행위,�그후의 재
판과정 등을 소상히 취재하여 모든 신문의 사회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하였다.�이 기사가 나가자 그를 살
리자는 수 많은 진정서가 답지했고 재심재판이 잘 이
루어져 계수남은 떳떳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지금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가수 계수남이 살아

난 이면에는 이와같은 당
시 법조담당 기자들의 숨
은 인간애가 있었고 특히
홍길이라는 한 기자의 노
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
실을 알리고 싶다.�
50여년 전의 법조기자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보

면 그때는 우리가 모두 가난하게 살았지만 지금보다
범죄는 훨씬 적었던 것 같다.�왜냐하면 전국의 법관이
라야 모두 합쳐도 기껏 100명이 될까말까했고 서울지
법의 경우 몇개 안되는 법정도 매일 붐비는 것이 아니
고 어떤 때는 하루종일 재판이 없어 텅텅비어 있을때
가 많았다.�기자들도 사건취재에 허둥대기보다는 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과 환경에서 뉴스성을 찾아보려는
심층취재에 훨씬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이다.�검찰,
법원,�형무소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오늘을 보노
라면 50년전의 우리 법조계는 어쩌면 공해에 찌들지
않은 목가적인 전원 풍경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한
다.

# 서울신문기자공채를거쳐

내가 공채시험을 거쳐 서울신문 기자가 된 것은
1957년 3월이었다.�지금부터 꼭 50년 전 일이다.�10년
이면 강산부터 변한다고 했다.�그렇다면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했을 먼 옛날이 되고 말았다.�모든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세기가 흘렀다니… 생각하면
믿기지 않지만 그때와 오늘의 우리 주변을 비교해 보
면 하도 많은 변화가 있어 세월의 흐름에 수긍이 가기

도 한다.�그때는 6·25전란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 된
직후라 대학을 졸업해도 갈만한 직장이 없었다.�요즈
음의 청년 실업자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암담했
던 그런 시절이었다.�신문사에서 공채시험을 보면 기
껏해야 대 여섯명 정도 뽑는데 응시자는 보통 2,000명
을 웃도는 실정이었다.�나는 천행으로 이 시험에 합격
했으니 그때는 정말 하늘의 별을 딴 기분이었다.�이렇
게 시작된 나의 언론계 생활은 그 후 사회부 기자에서
정치부 기자로 외국 특파원에서 편집국장으로 또 신
문에서 방송으로 옮겨 다니면서 많은 분야를 폭 넒게
경험하게 되었다,
서울신문에 입사하자 나는 사회부로 배치되었다.�당
시 편집국장은 고제경(高濟經)씨 사회부장은 종군기
자로 이름을 떨쳤던 이혜복(李惠馥)씨였다.�제일먼저
맡은 취재분야는 검찰과 볍원,�법조출입기자가 되었
다.�지금 생각하면 나의 기자견습이 검찰청과 재판소
담당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온갖 범죄와 시비가 다루어지는 재판소라는 곳은 우
리 삶의 현실을 그대로 투시해 볼 수 있는 이창(裏窓)
이었기 때문이다.�김병로(金炳魯)옹이 대법원장으로
있던 50년대 후반의 사법
부는 행정부에 비하면 그
권위가 한결 돋보이는 존
재였다.�그 실례의 하나
를 들자면 진보당사건의
1심재판을 꼽을 수 있다.
알다시피 이 사건은 1956
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조
봉암(曺奉岩)씨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도전하여 입후
보,�216만표라는 그때로서는 충격적 득표를 한 후 생
긴 일이어서 처음부터 정치적 음모론이 분분했던 사
건이다.�당시 정부는 조봉암씨가 당수인 진보당의 정
강정책이 얼마나 용공적인가를 매일 발표했고 양명산
(梁明山)이라는 간첩을 통해 진보당 간부들(尹吉重,
金達鎬 등)이 북괴(북한)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늘 흘리고 있었다.�당시 법조기자들은 다
른 것은 몰라도‘평화통일’이라는 통일정책이 어째서
범죄가 되느냐고 담당검사(吳制道,�趙寅九)와 숱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 사법부독립성보여준판결

58년 7월 2일,�서울형사지법에서 1심판결이 내려졌
다.�진보당의 정책과 피고인들의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다만 권총을 불법소지한 것과 정치변란을 음모
했다는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이 구형되었던
조봉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 되었다.�이때의
재판장은 유병진(柳秉震)부장판사,�배석판사는 이병용
(李炳勇),�배기호(裵基鎬)씨였다.�서슬이 시퍼렇던 자
유당 독재정권하의 이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
여줌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다.�판결이 있은 다음날,
정치적 사주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폭련단이 법

원으로 난입해 용공판사 처단하라고 난동을 부렸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폭력배가
백주에 재판소를 습격한 사건은 아마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나 싶다.�(진보당 사건은 그후 2·3심을 거치면
서 조봉암씨 사형으로 끝맺음 되어 제1공화국의 가장

큰 정치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나의 법조기자 시절의 비망록에서 꼭 남기고 싶은
두번째 이야기는 가수 계수남(桂壽男)씨의 재심 구명
사건이다.�58년의 늦여름 어느 날,�동화통신의 법조기
자 홍길(洪吉)�형이 나에게‘계수남’이라는 가수를 혹
기억하느냐고 물어왔다.�전쟁전 내가 중학교 시절의
가수여서 노래는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은 적이 있다
고 대답했다.�그랬더니 홍기자는 취재수첩을 꺼내 놓
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계수남이라는
것은 예명(藝名)이고 그의 본 이름은‘정덕희’ㅡ.�6·
25때 서울이 인민군에게 점령되었을 때 피란을 못하고
그들에게 붙잡혀 부역을 했다는 것이다.�9·28�수복

나의
취재
備忘錄

나의
취재
備忘錄

崔瑞泳

부역한왕년인기가수桂壽男再審도와
“평화통일이왜범죄냐”검사와논쟁도

‘억울한無期囚’특종공개하여救命

법조기자의숨은人間愛
(上)

▲ 재일동포를 북송한 일본 니가타 항구에서 그 실태를 취
재할 당시의 필자. (1960년대)

·본회 논설위원
·전 서울, 조선, 경향신문 기자
·전 코리아 헤럴드 사장

← 7면에서 계속

‘빨간불’켜진

盧대통령安保觀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주시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최고
사령관의 좌표가 마구 흔들리는
이 와중에서 만약 김정일이 남쪽
을 향하여“조선인민군이 아니라

고려연방군이‘통일을 접수’하려
고 서울로 갈 터이니 노무현씨는
무악재 고개까지 마중 나와 응접
하라”고 다그치는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겠
느냐 하는 것이다.
김일성이 6·25에 불을 당겼으
나 미완으로 그쳤던‘내전의 유
업’을 김정일이 마침내 완결 지

으려고 급조한‘고려연방군’에
남진 신호를 내린다고 가정하는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붉은 비
로도’를 들고 무악재 고개로 허
겁지겁 마중나갈 것인지,�일기당
천(一騎當千)의 기백으로 장렬한
방어전투 선봉에 나설 것인지,�지
금 진실로 궁금한 문제는 그의
선택이 알쏭달쏭하다는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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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한마디 대대통통령령의의 말말말말…… 국국민민인인 게게부부끄끄럽럽다다

잘잘못못뽑뽑는는건건한한번번으으로로

(지난)�21일 저녁 TV�뉴스를 본 국민은
경악했다.�대통령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
은 그 다음의 일이다.�우선 증오와 분노에
찬 목소리,�오만불손하고 품위라곤 찾을
길 없는 제스처로 국민의 넋을 잃게 했다.
때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모습으
로,�때론 연단을 주먹으로 몇번씩 내려치
면서,�때론 고함과 함께 주먹을 내보이면
서,�지켜본 국민의 가슴은 산산히 부서졌
다.…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얼마나 더 만신창이로 만들지
걱정스럽다.�얼마나 국민이 참담한 심정
을 더 느끼게 만들지 우려된다.�얼마나 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들
지 아득하기만 하다.�그래서 다짐해 본다.
노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콤플렉스로 똘똘 뭉친 대통령,�정서 불
안정인 대통령,�자신의‘무오류성’에 대한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잘못을 지적당하면
참지 못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대통령은
뽑지 말아야 한다.�그런 대통령은 국민의
가슴을 찢고,�국민의 자존심을 패대기치
고,�국민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잘못은
한번으로 족하다..��

김 두 우 (논설위원)
•중앙일보 12월 25일‘오피니언’에서

간간첩첩단단사사건건에에비비친친대대한한민민국국

이번(‘일심회’)�간첩단 사건은 일그러
질대로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 서글프기가 이를 데 없
다.…
북한에서 직파(直派)돼 암약하던 중 검
거된 간첩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면
서 재판부는“같은 민족 구성원으로서 엄
하게 처벌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같
은 민족끼리는 간첩질을 해도 괜찮은 것
인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유
죄를 선고한다는 말로 들리는 것이다.�북
에서 넘어온 간첩을 처벌하는 것이 이렇
게 미안하다면 일심회 구성원들을 어떻게
단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간첩을 둘러싼 이같은 엄청난 혼란은
좌파정권 10년만에 국기(國基)가 완전히
허물어진데서 비롯된 것이다.�대통령은
6·25가‘실패한 통일전쟁’이라고 말하고
교사는 나이 어린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
행사장에 데리고 갈 판이니 간첩들이 활
개치고 다니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간첩단 사건은 좌파가 건네준 마
취약에 취해 파멸로 향하고 있는 우리사
회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착잡하고 우울할 따름이다.

이 상 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문화일보 06년 12월 12일 오피니언‘포럼’에서

이이념념과과인인격격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도 세대차이가 있
는 걸까?�젊을 때엔‘인격’보다는‘이념’
을 보지만,�나이가 들수록 '이념‘보다는
인격’을 보게 된다고 한다.�…

이념과 인격에 모두 충실한 사람들도
많겠지만,�이념에 투철 할수록 인격은 엉
망인 사람들도 많다.�부실한 인격을 이념
적 전투성으로 보완하려는 탓이다.�이런
사람들이 어느 이념 진영에서건 강경파
노릇을 하면서 진영 내 주도권을 행사하
려는 경향이 있다.�…

인격은 그릇이다.�깨진 그릇에 담기는
음식은 줄줄 새기 마련이다.�부실한 인격
을 가진 사람들이 개혁을 외칠수록 오히
려 개혁을 망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절박한 시절도 지났으니 이제는 인격에
대해 말할 때가 되었다.���
그건 기존 진영 의식에 대한 성찰이 있
을 때에만 가능하다.�진영내부에서 인격
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
다.�이념과 인격이 함께 사이좋게 손을 잡
고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강 준 만 (전북대 신방과 교수)
•한국일보 06년 12월 6일‘강준만 칼럼’에서

한국일보출신이청와대석권?

낌"이라고 촌평.�실제로 윤 수석의 전임
자인 이백만 전 홍보수석은 83년 매일
경제에 입사해 88년 서울경제,�91년 한
국일보를 거쳤고,�홍보수석을 거쳐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이병완 실장은
88년까지 KBS에 있다가 94년 서울경제,
98년 한국일보 경제부장으로 자리를 옮
긴 바 있다.�

신문법개정안

여·야무엇을담았나? 

지난해 11월과 12월 한나라당(정병국
의원)과 열린우리당(정청래 의원)이 각
각 신문법 개정안을 냈다.�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전부 개정인 반면 당정협의를
거친 여당안은 위헌 결정에 대한 개정
및 신설된 조항을 내 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부
분 개정인 반면 한나라당 안은 전부개
정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그러
나 두 법안 모두 인터넷 언론을 적용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공통점
이다.�
각 안 별 주요 신설 조항을 비교해
보면 별표와 같다.

새로 임명된 윤승용(50)�청와대 홍보
수석을 두고 여야와 정치부 기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
윤 수석은 지금까지의 홍보수석 가운
데는 최고라고 생각 한다"며 "참여정부
가 언론과 원만한 관계로 임기 마지막
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겨운 '코드인사'라
는 반응이다.�코드 인사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윤 수석의 이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전북 익산 출신
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
와 지난 85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
부장,�정치부장,�워싱턴 특파원 등을
두루 거쳤다.�한국일보 기자시절에는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
합연맹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런 윤 수석의 청와대 입성을 두고
정치부 기자들은 또 다른 입장을 보이
고 있다.�한 중견 기자는“청와대를 한
국일보 기자 출신들이 모두 석권한 느

경향신문친여매체맞아?

최근의 언론계 최대 화제는 단
연 경향신문과 청와대의 갈등이다.
경향신문은 지난 12월 7일자 5
면에서‘청와대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나’제목의 기사를 통해
청와대의 공개질문에 대한 입장을
대대적으로 밝혔다.�앞서 청와대는
경향신문이 6일자 1면에‘도탄에
빠진 민생’‘승부에 빠진 노심(盧
心)’이라는 제목으로“민생은 도
탄에 빠졌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밤마다 정치에만‘올인’하고 있
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강력 반발
했다.�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하
이에나 행태로는 정론지 못된다’
고 강력 비판하면서“한나라당 대
변인 수준의 정치평론을 기사화한
배경이 뭐냐”는 등의 5개항을 공
개질의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은 이른바 보
수언론인‘조·중·동’에 대비되
는 진보성향의 친여 언론사 가운
데 한 곳으로 인식돼 왔다.�그럼
에도 경향신문과 청와대는 왜 서
슬 퍼런 비판과 반박을 주고받았
을까.
언론계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
자는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청와
대가‘선물’을 준 언론사가 몇 군
데 되지 않지만 경향신문이 그중
하나”라면서“이 부분을 곱씹어봐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완비서실장이어

이백만전홍보수석에

윤승용새홍보수석도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인사이드

열린우리당안 한나라당안 언론연대청원안

법안의성격 부분개정및보완 전부개정 부분개정및보완

적용대상및범위 인터넷신문추가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기타 인터넷신문경영자신고사항

간행물 규정및전국·지역신문규정

이종매체 뉴스통신·방송사는신문 시장점유율20%미만매체,
전면금지

교차소유·경영 지분30%까지가능 신문뉴스통신방송경영허용

시장지배적사업자 삭제후‘대규모신문사업자’
삭제 삭제

조항 로대체

신문유통원과신문
유지 삭제후신문재단설립 유지

발전위원회(기금)

외국정기간행물의
등록제 허가제 허가제

지사·지국설치

자료신고시지역별발송부수

기타
대규모신문사업자규정/ 신문재단의설립통한신문 및유가판매부수추가/인터넷

주요신설조항
과징금처분조항/신문위 유통원과신문발전위원회 신문전체방문자수및구독·

위원의결격사유 역할대체 광고수입신고의무/제3장

여론의다양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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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주택공급시장

·정부의 지난해‘11·15�대책’이후 주택시장이 다
소 조정기를 맞고 있지만,�수도권의 주택 입주물량이
향후 2~3년간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금과표 대폭 인상 및 대출 억제
등 규제조치에다 분양가인하를 위시한 메가톤급 추가
조치가 이어져 새로운 주택정책의 향방을 주의 깊 게
지켜 보아야 하겠다.
*�당정이 전격 합의(06.12.22)한 사항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공영택지 내 공영개발 확대 실
시,�반값 아파트 시범 실시,�후분양제 연기,�전·월세
대책 등이다.�

① 2007년 9월부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
·중소형 평형 분양가는 20~30%인하,�중대형은 채
권입찰제 적용시 인하효과는 10%정도로 내집마련 부
담이 줄어들 전망이다.�부동산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
에 의하면,�2007년 9월 이후 분양예정인 단지는 전국
162곳 12만10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재개발도 적용 대상이다.
·향후 과제는 토지비 산정방식과 전매금지기간 확
대 여부이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
응은 수익성이 떨어져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주택공급이 위축되면 오히려 집값이 오
를 수도 있다.

② 올해‘반값 아파트’시범실시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아파트값 안정책으로 기선
을 잡으려는듯 한나라당은“국가가 토지를 소유한채
건물만 분양하되,�토지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연금기금
을 활용한다(토지임대부 주택)”고 했다.�여당은“아파
트를 되팔때 반드시 정해진 요율로 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에 일정한 상승률만 더해 팔게 하는 방식 (환매조
건부 주택)”을 주장했다.
·정부는 위의 두가지(안)을 올해안에 실시하되,�청
약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하지만 재원확보가 난점이
다.�수도권 대단위 택지지구나 도심권,�재개발 일반분
양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토지확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변두리 지역 값싼
토지에 생활환경이 불편한 곳으로 세워진다면,�기존아
파트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 임대아파트 정서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③ 후분양제 아파트는 2008년으로 연기
·주택 공급 축소를 우려해 후분양제 아파트의 실
시 시기를 1년 연기한다.

④ 전·월세 대책은 추가 논의키로
·신규 계약시에도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
고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집주인들이 전·월세 규제를 앞두고 대폭 인상
하거나,�전·월세의 물량이 축소될까 우려된다.

⑤ 리모델링 연한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
·2007년부터 준공후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추
진할 수 있고,�전용면적도 30%까지 늘릴 수 있다.�뿐만
아니라 재건축과는 달리 소형평형,�임대주택의 문제와
개발부담금 등의 규제가 없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전용면적의 증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후 10년
이 경과되면 리모델링을 할 수있다.

⑥ 실거래가 신고는 매도·매수자 중 한쪽에서만
신고해도 돼

·앞으로는 다른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실거
래가 신고 기간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⑦ 해외부동산 투자도 300만달러까지 한도 확대
·정부는 지금까지 100만달러 이내로 묶여 있는 해
외부동산 투자 한도를 2007년 부터 300만달러로 확대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개인과 일반
법인이 투자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부동산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⑧ 2008년 주택청약 가점제 실시
·2008년 부터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민간 중소
형 아파트에도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또한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 순위를 가릴 때도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가점제란 아파트 청약자의 자녀 수,�무주택기
간,�가구주연령,�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
를 말한다.�2010년부터는 가구소득,�부동산자산도 가
점 항목이 된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독신자 등은 본의 아니게 손
해를 보는 계층이 되므로 이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⑨ 주택 보급률 계산방식이 바뀐다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전국 105.9%,�서울
89.7%,�수도권 96.8%이다.
·2007년부터 1인 가구,�타인과 함께 사는 비혈연가
구,�다가구 주택의 개별가구가 모두 주택수로 포함 계
산된다.�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이 1~9%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눈덩이처럼늘어나는세금공세

① 재산세의 경우 2006년까지 대체로 기준시가는
50~70%이지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매년
5%씩 인상된다.�설령 중간에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은
올라가는 셈이다.

② 종합부동산세도 2006년까지 70%선에서 과세 하
였지만 2007년부터 매년 10%씩 2009년까지 100%�과세
된다.

③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전면 실
거래가로 과세된다.

④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로
중과되고 이와 더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
을 수 없다.

⑤ 2007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5개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각
각 6.5%,�6.8%씩 인상된다.�따라서 이들 지역의 건물
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야 할 세금 부담이 늘어
나게 된다.

⑥ 2007년 6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매매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양
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⑦ 2007년부터 서울시내 1억원 미만이면서 전용면적
13평(19평형)이하인서민주택은거래세가전액면제된다.

# 2007년폐지또는축소되는節稅상품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분리과세 한도가 일반인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② 농·수협·신협 등 예탁금은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 된다.

③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가 2009년
까지 연장된다.

④ 장기보유주식,�우리사주는 비과세 한도가 5,000
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 된다.

# 2007년새로추가되는소득공제항목

① 직불카드 소득공제는 종전 15%에서 20%로 확대
된다.

② 미취학 아동 교육비로 유치원,�어린이집,�학원등
의 수업료와 새해부터 태권도장,�골프연습장,�수영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 교습비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직장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도 종래 1학기 이
상 수업료 등에서 대학 시간제 등록,�학점 취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④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거나 치아교정,�라
식수술,�보약 구입 등에 드는 비용도 2008년까지 한시
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정부의중요부동산대책과문제점

① 집 한 채에 살고 있는 고령자인 경우 양도세.�보
유세감면 혜택이 없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

② 중산층이 집을 매입하려고 해도 대출규제에 묶
여서 구입하기 힘들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려고 해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때문
에 오히려 돈을 보태야 하는 경우도 생겨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③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규제,�보유세와 양
도세 중과,�자금조달계획서와 실입주 여부를 신고하도
록 다단계 규제조치가 많다는 점.

인생二毛作시대

財테크

洪榕秀
·본회 회우
·재테크코리아 회장 (현)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

⑥새해달라지는부동산·稅制

大選앞두고‘반값’示範…아파트양극화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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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표(趙東彪) 회우
=�평생을 체육기자로
일한 조 회우가 펴낸 <
한국 여자농구 100년사
-96년만의 덩크슛>�출판
기념회가 한국여자농구

연맹(WKBL)주관으로 지난 12월 5일 조
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책소
개 9면)�
·김은구(金銀九) 회우 (여맥회 회
장)=�전직 KBS중진보도직 사원들의 모
임인 여맥회는 12월 12일 저녁 송년회
에서 제1회‘여맥회상’을 KBS보도본부
뉴스시스템 혁신 프로젝트 팀의 고영태
(41)기자에게 수여했다.
이 여맥상은 그해에 보도업무에서 뛰

어난 업적을 보인 현역기자에게 KBS보
도본부 천거를 받아 선배가 후배에게
매년 수여하는 영예의 상이다.
·남시욱(南時旭) 회우(광화문문화포
럼 회장)=�지난 12월 13일 오전 7시 반
서울 종로구 한국일보사 12층 송현클럽
에서 배기찬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초청해‘동북아질서 재
편과 한국의 진로’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고 토론회를 가졌다.
·이성호(李誠浩) 회우 (조선일보 탁
구회 고문)=�지난 12월 16일 경기도 부
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제26회 전국
언론인 탁구대회에 OB팀(개인전)으로
출전하여 우승.

·박정하(朴正夏) 회우(서울언론인클럽
회장)�:�지난 12월 23일 딸들이 사는 미
국 LA와 캐나다 밴쿠버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출국.�3주 동안 체류 예정.�

운송신문25주년기념행사

·한기호(韓基昊) 회우
(운송신문회장)=�지난
12월 15일 태평로 프레
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운송신문 창사 25주
년 기념세미나 및 축하

리셉션을 가졌다.� (주)운송신문사는
1981년 국내외 해운,�무역,�물류 정보제
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전문언론사이다.

•시사통신 동우회
시사통신 동우회(회장 김병태)는 지난 12월 13일 저녁 서울 중구 다동 부민옥에
서 올해 송년모임을 갖고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의해 강제로 문 닫아야만
했던 그날의 치욕을 되새겼다.�원로 언론인 민규호씨(85),�박문송씨(79),�구연동씨
(76)�등 역대 편집국장을 비롯해 30여명의 시사통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밤은 특히 60,70년대 당시 안팎으로 열악했던 언론현장의 행적을 더듬는 정담 속에
서 술잔이 오가며 회포를 풀었다.�

•합동통신 동우회

합우회(회장 김영일)는 지난 12월 18
일 오후 6시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2006년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행사
를 열었다.�이날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
으로 전 연합통신 상무 윤기(尹基)씨를
선출했다.

해외나들이

회회 우우 동동 정정요즘…

送舊迎新 ·각사우회2006년송년의밤

••동동아아일일보보--동동아아방방송송 ⇩
동우회 (東友會·회장 박경석)
때 : 12월 19일 오후 6시
곳 :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21층 강당

••헤헤럴럴드드경경제제 ((전전 내내외외경경제제))  ⇩
헤럴드미디어 사우회 (회장 송두빈)
때 : 12월 13일 오후 6시
곳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KKBBSS  ⇦
KBS사우회 (회장 서병주)
때 : 12월 19일 오후 5시
곳 : 한국일보 송현클럽

言論街

국민일보사장에조민제씨

새로 출범
한 국민일보
지주법인인
국민문화재단
은 12월 21일
오전 이사회
를 열어 조민

제(37)�국민일보 부사장을 대표
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조 사장
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
회장의 차남이다.�또 국민문화재
단은 조용기 당회장을 이사장에,
노승숙 전 사장을 국민일보 발행
인 겸 회장에 선임했으며 조용우
차일석 전 사장을 국민일보 명예
회장으로 위촉했다.

관훈클럽총무李載昊씨

중견 언론인의 연구 친목 모임
인 관훈클럽은 12월 21일 오후 6
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
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기총
회를 열어 동아일보 이재호 수석
논설위원을 2007년도 제54대 총
무로 선출했다.�이 신임 총무는
198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워싱
턴특파원,�정치부장,�국제부장,
편집국 부국장을 지냈다.�

관훈언론상·최병우기념상선정

관훈클럽은 제24회 관훈언론상
수상자로 •국민일보 탐사기획팀
(김의구 팀장외 5명·수상작‘사
형수 63인 리포트’)과 •세계일
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 팀장
외 3명·탐사보도‘정부 싱크탱
크 대해부’)을 선정했다.�또한 제
18회 최병우기자기념 국제보도상
은 KBS�탐사보도팀(금철영 기자
외 1명·수상작‘이라크와 자이
툰’2부작)을 선정했다.�시상식
은 내년 1월 11일 한국프레스센
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송건호언론상에‘동아투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정동익)가 지난 12월 20
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언
론 실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
아 제5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
했다.

편집기자협특별상咸定勳씨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윤
곤)는 지난 12월 7일‘2006년 정
기총회 겸 편집기자의 밤’에서
전 국민일보 부사장 함정훈씨에
게 편집기자 위상을 높여주고 편
집기자협회에 기여한 공로로 편
집기자상 특별상을 수여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 편집국장
을 지낸 함정훈씨는 서울 법대를
나와 대한일보 수습기자로 언론
계에 입문한 후 편집기자를 자원
하여 새로운 편집문법을 개발하
는 등 편집기자로서 탁월한 재능
을 보여줬다.

••조조선선일일보보 ⇧
조우회 (朝友會·회장 송형목)
때 : 12월 18일 오후 6시
곳 : 조선일보 미술관

••경경향향신신문문 ⇧
경향사우회 (회장 지용우)
때 : 12월 19일 오후 6시
곳 : 정동 서라벌뷔페

새회원수첩나왔습니다

본회 새 컬러 회원수첩(2007년
도판)이 지난 12월 10일에 발간
되어 13일‘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한 회우들에게 배부됐다.�
이번 회원 수첩에는 주소,�전
화번호,�본회‘운영규정’뿐만아
니라 회원의 약력과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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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혜택사항
•국립박물관“루브르박물관한국전(2006년10월24일~ 2007년3월18일)”무료관람권(2매) 제공
•양지리조트리프트& 눈썰매30%, 장비대여40% 할인제공
•보조침대무료제공
•수영장, 휘트니스센터(3층) 무료이용

특별혜택사항
•윈터이그제큐티브패키지: 귀빈층라운지이용, 2인조식포함
•바디& 소울패키지: 스위스퍼펙션바디케어쿠폰1매, 와인1병제공, 쵸콜릿제공

내국인및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한해이용가능/ 상기요금에세금및봉사료별도

예약및문의: 객실예약과(02) 317-3000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는가까운도심에서
남산의상쾌한공기를마시며휴식과레저를동시에즐길수있는
5종류의겨울패키지를2007년2월28일(수)까지선보입니다.

루브르겨울패키지

디럭스룸(주중) 175,000원

디럭스룸(주말) 165,000원

윈터이그제큐티브패키지

이그제큐티브룸265,000원
기간: 2007년1월31일

바디& 소울패키지

코너스위트 395,000원

비스타스위트 4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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